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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이텔 노동조합, 김진복 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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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현장순회 간담회가 11월 4일(월) 오후 2시 100여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본부 대강당 에서 열렸다.��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한국노총은 2017년 대선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대지침과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폐지 등의 성과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ILO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 공약이 동력을 잃어가는 중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힘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공약 이행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오는 16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자”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조직화 관련 “노총, 산별, 지역 이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현재 10%대 노조 조직률은 노동운동의 대표성 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200만 조직확대에 전조직이 매진해, 내 사업장 내 미조직노동자부터 조직 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조할 권리 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조합원 가족과 함께 11.16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오는 16일(토) 13시 국회 앞에서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KT그룹사인 KT하이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에서 김진복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KT하이텔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9일(화)에 치러진 제20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진복 現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직확대로 노동자가 원하는 사회 이루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인천 순회서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독려  













